
  국가채무비율 비교는 “계획 대 계획”이 원칙입니다. ‘26년의 최근 공식

수치는 지난해 계획이고, 금년 결산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전망치이고, 올해 계획에 대한 결산은 연말에 나오므로 결산이 확정되면 

채무비율은 계획 대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6년 채무비율 51.6%, ’27년 

48.3%는 모두 예산안 제출 시점의 공식 계획 수치입니다. 종전 계획의 ’26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51.6%)는 ‘26년 예산안 국회 제출시(’25.9월) 공표되었으며, 

이번 계획의 ‘27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48.3%)는 ‘27년 예산안 국회 제출시

(’26.9월) 공표된 수치로 동일한 기준의 수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채무비율 비교는 “계획 대 계획”이 원칙입니다. 성과 평가시 

당초 승인예산(본예산)을 기준선으로 두는 것은 확립된 국제원칙입니다. 

IMF·WB 등이 사용하는 PEFA(공공재정관리 성과평가체계)는 당초 승인 

예산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EU 재정프레임워크도 직전 제출

계획 대비 신규 제출계획을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계획 대 계획” 비교가 원칙이었으며 이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GDP와 별개로 동일 연도의 국가채무액은 전년 계획

대비 모두 축소되었으며, ‘30년까지 관리수지 △3% 이내, 국가채무 비율 

50%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가채무는 이렇습니다
- 국가채무비율 비교는 ‘계획 대 계획’이 원칙
- 중기계획상 국가채무 절대액도 전년도 계획에 비해 모든 연도에서 개선 
- ‘30년까지 관리수지 △3% 이내, 국가채무 비율 50%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
-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의 재전건전성에 대해 긍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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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9 국가재정운용계획 - 26~30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 비교 >

(조원, %)
‘25 ‘26

‘27 ‘28 ‘29 ‘30
본예산 2차추경 본예산 추경

국가채무
(GDP%)

’25~’29
1,273.3 1,301.9

- -
1,532.5 1,664.3 1,788.9

-
(48.1) (49.1) (53.8) (56.2) (58.0)

’26~’30 - -
1,413.8 1,412.8 1,519.8 1,600.3 1,659.1 1,734.1

(51.6) (50.6) (48.3) (48.9) (48.8) (49.0)

  IMF·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피치(Fitch)·무디스(Moody’s) 등 신용

평가사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과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재정 관련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주요 코멘트 >

‣ (피치) 한국 재정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국가채무 경로도 안정적, 미래대응
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을 완화에 기여 가능(‘26.9월)

‣ (무디스) 한국 정부의 ’27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입, 재정건전성과 성장과의 균형 추구(‘26.9월)

‣ (OECD) 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시켰다(‘26.7월)

‣ (IMF)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부채 위기의 위험 또한 
낮다고 평가, 부채와 관련하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편(‘26.5월)

  앞으로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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